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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2. 3. 4. / (총 46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민 차 영
전화

044-202-1711
담당자 이 영 지 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권 민 정
전화

044-202-1720
담당자 안 웅 식 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

팀 장 차 전 경
전화

044-202-1790
담당자 이 진 우 044-202-1791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 장 김 정 숙
전화

044-202-2630
담당자 박 민 지 044-202-2633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

->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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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53,791(2.11) → 109,704(2.18) → 165,748(2.25) → 266,771(3.4)

○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 발생이 예상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
지수
(R)

중증도(명)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생활
치료센터

2.20~2.26 138,902 13.4% 26.1% 1.46 18,560 541 541 44.0 47.3 23.6

2.13~2.19 80,410 11.4% 27.3% 1.44 9,199 343 309 31.0 42.6 22.6

2.6~2.12 46,039 11.7% 23.9% 1.60 5,382 275 187 20.2 44.6 37.3

1.30~2.5 22,654 9.2% 25.7% 1.60 2,075 272 146 16.1 39.9 47.1

□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3.4.) 797명 (266,771명)

□ 중환자 병상(50.7%, 3.4.)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20.2%(2월2주) → 31.0%(2월3주) → 44.0%(2월4주)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43.7%(2월2주) → 53.8%(2월3주) → 62.7%(2월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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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

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했다.

□ 한편,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

(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는 상황이다.

□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단기간 내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이어져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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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이었던 반면,

-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대다수 분과에서는오미크론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고려하여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

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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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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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오락실, ④멀티방, ⑤카지노, ⑥파티룸,

⑦마사지·안마소⑧영화관·공연장(23시시작허용, 종료시각익일01시초과금지)

○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

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

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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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경우, 상영·공연시작시간23시까지허용(종료시각익일 01시초과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

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주기적 소독‧환기 등시설별방역수칙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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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중증·중등증 입원환자 전원(전실) 사전권고 시행

□ 최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0,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

하여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

□ 3월 4일 오늘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3.3.기준)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

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

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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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국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요청하였다.

○ 3월 4일(금) 혈액 보유량은 4.0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 올해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 ’22년 1∼2월헌혈량은 ‘21년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은 3월 한달 동안 솔선수범하여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한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

안전부 등 31개 기관, 1천 6백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참여 기관은 직원들의 헌혈공가 활용을 장려하고, 기관장은 헌혈

행사에 관심을 갖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여러분께도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했다.

○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레드커넥트)을 통해 원하는 장소(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

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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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

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3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은 6,560개소로신속항원검사가가능한의료기관은전국에

7,013개소가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및진료지정의료기관명단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

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

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4개소(3.4. 0시)로 2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73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3. 17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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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24시간운영되는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0개소 운영되고

있다.(3.3. 17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8개소 운영되고 있다. (3.4. 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3.3.기준)

의료상담 총 계 진료 상담 진료·처방 상담 의료 외 상담

상담 건수 (비중) 16,637건 (100.0%) 5,610건 (33.7.%) 7,267건 (43.7%) 3.760건 (22.6%)

행정안내 총 계 격리해제 등 
일반안내

외출 등 
생활안내

진단키트 등 
배송안내

진료 등 
의료안내 기타

상담 건수 
(비중)

85,106건 
(100.0%)

33,905건 
(39.8%)

12,379건 
(12.2%)

 7,871건 
(9.3%)

15,924건 
(18.7%)

17,027건 
(20.0%)



- 12 -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3월 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8,493병상, 전일 대비 1,277병상이 확충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6,6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1개 , 준-중환자 병상 3,468개, 감염병전담병원 11,526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구분
’21.11.1. (0시)

⇨

’22.3.4. (0시)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위중증 병상 1,083 489 45.2%
2,744

(+1,661)
1,385 50.5%

수도권 667 390 58.5% 1,936 895 46.2%

비수도권 416 99 23.8% 808 490 60.6%

준중증 병상 455 182 60.0%
3,923

(+3,468)
2,297 58.6%

수도권 276 204 73.9% 2,816 1,627 57.8%

비수도권 179 69 38.5% 1,107 670 60.5%

감염병 전담병원 10,056 5,172 51.4%
21,582

(+11,526)
9,787 45.3%

수도권 4,655 3,265 70.1% 9,978 4,611 46.2%

비수도권 5,401 1,907 35.3% 11,604 5,176 44.6%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중증병상 58.6%, 중등증병상 45.3%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

-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5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5%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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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전국
2,744 1,385 1,359 3,923 2,297 1,626 21,582 9,787 11,795 20,244 4,275 15,969

(+0) 50.5 (+6) (+650) 58.6 (+523) (+627) 45.3 (+1,084) (+0) 21.1 (+27)

수도권
1,936 895 1,041 2,816 1,627 1,189 9,978 4,611 5,367 12,578 2,709 9,869

(+0) 46.2 (+1) (+335) 57.8 (+263) (+229) 46.2 (+490) (+0) 21.5 (-30)

　

중수본 　 　 　 　 　 　 　 　 　 3,198 474 2,724

서울 663 333 330 558 401 157 4,189 2,071 2,118 5,249 1,446 3,803

경기 874 402 472 1,670 864 806 4,021 1,894 2,127 3,037 693 2,344

인천 399 160 239 588 362 226 1,768 646 1,122 1,094 96 998

비수도권
808 490 318 1,107 670 437 11,604 5,176 6,428 7,666 1,566 6,100

(+0) 60.6 (+5) (+315) 60.5 (+260) (+398) 44.6 (+594) (+0) 20.4 (+57)

　

중수본                   1,114 234 880

강원 63 47 16 36 31 5 710 397 313 499 97 402

충청권 168 88 80 200 132 68 2,805 1,141 1,664 617 79 538

호남권 197 89 108 350 182 168 3,120 1,291 1,829 754 139 615

경북권 164 111 53 138 90 48 2,257 1,073 1,184 1,624 130 1,494

경남권 194 145 49 371 232 139 2,367 1,134 1,233 2,501 768 1,733

제주 22 10 12 12 3 9 345 140 205 557 119 438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등증 병상 확충 현황】

○ 특히 오미크론의 유행 및 요양병원ㆍ시설 집단감염 등에 따른 중등증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19 중등증 병상 추가확충을 추진

중이다.

○ 2월 18일부터 병원의 자체인력 확보 비율,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2천개 이상의 병상을 코로나19 중등증 병상으로 추가 확보하고

있다.

- 아울러, 추가 확보하는 병상은 이번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주

내로 신속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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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
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4일(금)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97명(전일 대비 31명 증가)으로 2월 28일부터
7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8명(95.7%)이다.

(명)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3.1. 3.2. 3.3. 3.4.

입원 1,479 1,605 1,382 1,501 1,883 1,818 1,936 1,967 1,877 1,458 1,667 1,627 1,629 1,884

위중증 408 439 480 480 512 581 655 643 663 715 727 762 766 797

사망자 71 51 45 58 99 82 94 112 49 114 112 96 128 186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9,936명이고 전일 대비 10,726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266,77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며,
최근 2주간 11.9%~15.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3,861명이고, 비중이
23.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구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3.1 3.2 3.3 3.4

국내 확진자 
(명) 102,067 104,728 95,215 99,438 171,269 169,838 165,748 166,059 163,409 139,465 138,934 219,165 198,749 266,771 

60세 
이상

확진자 
(명) 12,732 13,756 12,465 11,817 22,065 22,397 22,819 24,597 25,435 20,997 19,677 33,003 29,210 39,936 

% 12.5 13.1 13.1 11.9 12.9 13.2 13.8 14.8 15.6 15.1 14.2 15.1 14.7 15.0 

18세 
이하

확진자 
(명) 26,896 28,293 25,947 27,925 44,708 45,294 41,763 40,155 39,709 35,055 35,871 52,091 50,304 63,861 

% 26.4 27.0 27.3 28.1 26.1 26.7 25.2 24.2 24.3 25.1 25.8 23.8 25.3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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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 3월 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925,66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

치료자는 232,632명(수도권 129,583명, 비수도권 103,049명)이다.

구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어제
신규

232,632129,58349,36963,70216,512103,04920,6568,854 6,752 5,873 4,720 1,523 5,379 6,659 7,446 5,108 6,333 7,785 12,6043,357

현원
(3.4.0
시)

925,662502,682170,799243,97687,907422,98075,35339,05825,79820,74818,3746,459 20,35530,14027,86941,56522,07228,52151,77414,894

< 붙임 > 1. 정부기관 ‘현혈 이어가기 행사’ 추진 계획

2.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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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정부기관 ‘헌혈 이어가기 행사’ 추진 계획

□ 행사 추진 일정(3월)

□ 기 시행 부처(1~2월)

일자 부처 예상인원(명) 비고
3.3(목) 고용노동부 30
3.8(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0
3.10(목) 중소벤처기업부 20
3.11(금) 통계청 18
3.11(금) 조달청 30
3.15(화) 경찰청 50
3.15(화) 보건복지부 120
3.15(화) 식품의약품안전처 40
3.16(수) 새만금개발청 10
3.16(수) 방송통신위원회 10
3.16(목) 외교부 30
3.18(금) 문화재청 25
3.18(금) 기획재정부 25
3.18(금) 특허청 15
3.18(금) 관세청 40
3.18(금) 병무청 50
3.21(월) 소방청 50
3.21(월) 국방부 300
3.21(월) 공정거래위원회 30
3.23(수) 해양경찰청 100
3.24(목) 행정안전부 100
3.25(금) 해양수산부 50
3.25(금) 농림축산식품부 30
3.25(금) 국세청 60
3.25(금) 법무부 48
3.29(화) 교육부 40
3.30(수) 산업통상자원부 20
3.30(수) 질병관리청 50
4.4(금) 대검찰청 40
4월 예정 통일부 70

합 계 1,561

일자 부처 일자 부처
1.12(수) 문화체육관광부 2.11(금)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1.25(화) 농촌진흥청, 기상청 2.15(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27(목) 여성가족부 2.22(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합계 1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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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같이친목형성을목적으로하는모든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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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

시설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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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

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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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모임 관련

 Q1.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2.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

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3.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다만, 돌잔치 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가족끼리 진행

하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함

3  직장 관련

 Q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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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

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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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이용 관련

 Q1.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3.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4.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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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6.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

카페’의 방역수칙을,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

(예: 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7.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시)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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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 등)·지자체 승인 사항임

 Q9.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  기타

 Q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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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 제한 대상이 아님

 Q4.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5.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
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6.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7.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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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9.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0.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 인원 산정 시 백신 접종 여부 구분은 없음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

에 부착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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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3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3월5일~2022년 3월20일)

* 23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및 춤추기 금지 등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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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식장·장례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Q3. 장지이동 중,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 중 당해 장례식 이용자가 
외부식당 이용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 장례식장, 화장장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식당 외 외부식당

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 단, 장지이동 중 휴게소 식당이나 화장장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이

없는 경우 등 장례절차 진행 중에 한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여 식당 이용도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취식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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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
(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23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3월5일~2022년 3월20일)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3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3월5일~2022년 3월20일)

○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

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시설내식당·카페등음식물섭취가능한부대시설이있는경우는해당시설내에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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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함

 Q3.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
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

○ 다만, 경기대회 내용 중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3시까지 가능 (익일 01시 마감)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 및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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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Q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물·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방역수

칙 *을 준수하면서 진행 가능함

*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준 적용

○ 다만, 시사회를 진행하는 주최 측은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

기, 진행 중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 32 -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3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3월5일~2022년 3월20일)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3.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내 입장 가능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하여야 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및 지정된 좌

석 이탈하지 않기(단 ,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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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실내 스포츠 관람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육성 응

원 및 취식은 금지되나(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스포츠 관람

은 취식 중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 섭취

가능함

 Q3.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4.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5.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

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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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원 등 

 Q1.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3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2022년 3월 5

일 ~ 2022년 3월 20일)

○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노래,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

지됨(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하여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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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

영이 허용될 수 있음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

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 입소자, 종사자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시설 자율적으로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

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동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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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제한없이 운영 가능함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23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3월5일~2022년 3월20일)

○ 물·무알코올 음료 외 취식은 불가하나,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

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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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의 인원 제한은
없음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시 좌석·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중 1개 이상 필수)를 전제로 하여 허용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은 없음

13  대규모점포 등 

 Q1.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3천㎡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방역

관리자의 매장 내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됨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공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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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모든 종류의 호객행위가 금지되나요?

○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서 금지되는

호객행위는 비말확산 위험이 큰 함성 등 소리를 내어 진행하는

호객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이용자의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의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14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

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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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
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 가능하며, 마스크 상
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고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 운영은 가능하나 취식, 큰소리로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범

위 내에서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
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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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
영 가능

*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 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인지? 

○ 기도원수련원, 선교시설등의종교시설도방역수칙의무화대상이며 실
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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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

임·행사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는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
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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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등비말발생행위자제등취약계층대상돌봄활동에대한추가수칙준수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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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취식 시 권고사항  

 Q1.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 경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

이 거리두기 할 것을 권고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하도록 하고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설치

(빨간색실선

–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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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붙임 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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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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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
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
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